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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수 유입 줄인 마산만, 수질개선 청신호

창원시 마산만을 오염시켰던 오염원 유입지점 539곳 중 81.1%가 개선
된 것으로 나타났다.

창원시는 9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'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모
니터링 보고회'에서 2019~2020년 확인한 오염원 539곳 중 437곳 정비
를 마쳤다고 밝혔다.

시는 2017년 민관산학과 힘을 합쳐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유입되
는 창원하천 오염원 모니터링을 시작했다. 시민단체는 하천 일대를 직
접 돌며 오염수 유입지점을 확인했고 '오염 발생 지도'를 만들어 행정과
공유했다.

창원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월류 방지턱과 수위계, 자동센서
등이 부착된 스마트 제어형 우수토실을 설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
했다.

시는 2019~2020년 확인된 오염원(오수·불명수·맨홀이상) 유입지점 중
구별로 의창구 95.5%, 성산구 82.6%, 마산합포구 58.3%, 마산회원구
93.1%, 진해구 86.1%, 마산합포구 58.3% 개선 작업을 마쳤다. 의창·성

창원시 539곳 중 81.1% 개선

"하천 수질 나아지고 있어"

복개구간 오수 차단 등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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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·마산회원·진해구는 연내 100% 오수 유입 차단을 하고 마산합포구
에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 추가 정비하는 계획도 세웠다.

창원시는 "일부 유입지점은 사유지인 까닭에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
다"며 "또 교방·회원천 주변은 노후 주택이 많아 안전상 문제로 정비하
지 못했다"고 말했다. 이어 "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용과 관련해 주민 계
도를 하고 오접(우수관-오수관이 서로 잘못 연결) 정비를 하도록 계속
유도할 방침"이라고 밝혔다.

▲ 창원시가 9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'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보고회'를 열었다.
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. /창원시

올해 모니터링 결과, 오수 유입지점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시민단체는 올해 모니터링에서 206개 오수유입지점을 새로 확인했다.
2018년 323개, 2019년 362개, 2020년 237개보다 줄어든 수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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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지역 8개 시민단체(경남생명의 숲·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
협의회·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·마산YMCA·마산YWCA·창원
YMCA·창원YWCA·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) 활동가들은 올해 3~6
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40개 하천을 직접 걸어다니며
오염원 지점을 확인했다.

시민단체는 "회원·교방·하남·신이·자은천 등에서 84곳의 오수유입이
차단돼 하천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"며 "하지만 오래
된 아파트 우수관을 통한 세탁 오수 유입 문제는 지속적인 시민 홍보가
필요하다. 마산합포구·진해구 하천 복개 구간 오수차단·오래된 우수토
실 관리도 시급하다"고 말했다.

허성무 창원시장은 "발표 결과와 지난해 자료를 비교 분석해 근본적인
문제점을 찾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마산만을 만들겠다"며 "지속가능한
바다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"고 밝혔다.

마산만 수질 개선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마산 내만에서는 잘피 대규모
서식처가 확인됐다. 저어새 한 쌍이 봉암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
습과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는 모습도 포착됐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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